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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 년 9 월, 강희동씨는 북한 인민군에 징집되었다. 10 일 뒤, 그는 미군의 포로로 잡혔다.  

그는 전쟁의 남은 기간 동안 포로 수용소에서 보냈다.] 

 

포로 수용소에서는 세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미군이나 한국군에 의해서 잡힌 

공산당 병사들. 그리고 남쪽에서 징집된 사람들. 왜냐하면 북한군이 남한을 점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공산군으로 징집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장 군인이 아닌 사람들, 즉 

민간인들이요.  

 

한국전쟁 동안, 많은 전쟁 포로들은 항복했었어요. 그들은 미국인들에 맞선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오히려 더욱 북한 정부에 대항했지요. 하지만 미국인들은 이런 미묘한 심리를 몰르죠.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북한 청년들은 적이었어요. 군인이었구요. 그래서 그들이 이 

항복하는 이들을 만났을 때, 이들을 모두 포로 수용소에 수감했죠.  

 

우리는 모두 남쪽, 부산으로 이동되었어요. 너무나 많은 수의 사람들이었죠. 우리는 천막에서 

살았어요. 각 천막에는 50 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음식이라고는 그저 밥 한공기와 국 
뿐이었죠. 저는 이렇게는 살아남지 못할것이라고 생각했고 군대 병원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저는 원조 병사가 되었죠. 3 년동안, 저는 그 곳에서 일했어요.  

 

설사가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들었어요. 어느 날 아침, 제 천막에서 12 명의 시신을 

발견했어요.  

 
천막에서의 삶에서 이념적 차이는 중요한 문제였어요. 처음에는, 공산주의자랑 반공주의자 

모두 함께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서로 싸우기 시작했죠. 그리고 미국인들은 북으로 

가고자하는 이들과 분리하기로 결정했죠. 송환을 거부하는 이들이요. 그래서 두개의 

수용소가 있었던 거에요.  

 
처음에, 휴전 협정이 시작되었을 때, 두 가지 선택권이 있었죠: 북으로 돌아가느냐, 남한에 

남느냐.  

 

그리고는, 당시에 그들이 우리에게 세 번째 선택권을 줄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중립국으로 가는 선택권이요.  
 

저는 가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북한, 저는 돌아갈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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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중립국을 선택했습니다. 제 딴에, 남한에서 사는것은, 즉 북한에 아주 가까이 있는 

것은 더욱 불행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나라로부터 멀리 떨어져야겠다고 택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인도행 배에 승선했을때 그 배는 아주 컸어요. 5000 명의 인도인들이요, 상상할 수 
있겠어요? 

 

이 사진은 배 위에서 찍은거에요. 이건 저구요. 이 사람은 인도인 선장이에요.  

 

배가 항해를 시작했을때, 모든 사람들이 갑판으로 가서 한국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어요.  
 

[강목사의 그룹은 마드라스에 상륙하여 뉴델리로 갔다. 2 년 뒤, 브라질과 아리헨티나가 

망명을 제공했다. 강목사는 브라질로 가기를 선택했다. 그는 마리아 발레리오와 결혼하여 

가족을 꾸렸다.] 

 
제가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50 년 동안 부모님과 형제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삶의 

경험이 삶에 대한 저의 불안감을 깊게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뿌리 없이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저의 유일한 희망은 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거의 

불가능하지요.  

 

[강목사는 브라질에서 45 년간 살았다. 그는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그의 아내와 두 명의 딸과 
살고 있다.] 

 

 

  

 
  

 
 


